
72	 리 아 호나

켈리 헌세이커

실화에	근거함.

“예수님은 우리 친구 곁에 

계시니”(어린이 노래책, 58쪽)

민준이가 창문 밖에 

있는 구름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신문을 보고 계시던 

할아버지도 위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대한민국 서울의 늦은 

여름에 장마철이 시작된 

거예요.

민준이는 일요일에 입고 갈 옷 옆에 

우산을 갖다 놓았어요. “내일은 좀 일찍 

출발해야겠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낮은 지대에 있는 길이 물에 

잠기면, 더 먼 길로 돌아서 걸어가야 

한단다.”

“교회 건물은 괜찮을까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작년 장마철에는 지하층이 

물에 잠겼었거든요.

“그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기도해서 나쁠 건 없지.”

“그럼 오늘 밤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내일 

교회에 안전하게 갈 수 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민준이는 인사를 하고 자러 

들어갔어요.

아침이 되자 민준이와 할아버지는 

일찍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구름을 쳐다보았어요.

“신앙을 가지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아파트 

옆에 있는 언덕의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올라서서 한숨을 

돌렸어요. 공기가 너무 습해서 하얀 

셔츠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버렸죠.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자 손바닥에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졌어요. 

“느껴지니? 비가 오기 시작하는구나.”

할아버지와 민준이는 우산을 

펼쳤어요. 다음 계단을 오르려 할 

때쯤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세차게 내리는 비 때문에 계단이 잘 

보이지 않자, 민준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민준이는

충분히 합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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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엄마야!” 민준이가 미끄러져서 

무릎을 찧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다쳤니?”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몸을 기울여 

민준이의 양복바지에 난 구멍을 보셨어요.

“그냥 살짝 긁힌 거예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회에 가면 고칠 수 

있을 게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이와 할아버지는 남은 

계단을 모두 올라 위쪽 길에 

들어섰어요.

“이 위에는 바람이 더 

심하구나.” 할아버지가 우산을 

꽉 움켜쥐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간신히 우산을 들고 

버틸 뿐이었어요.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서 민준이의 우산이 

뒤집혔어요. 그 바람에 우산이 

찢어져 버렸죠. 민준이의 어깨가 

풀이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우산을 씌워 

주셨어요. “내 우산을 같이 쓰자꾸나. 거의 다 왔단다.”

하지만 계속 내리는 비를 둘이서 우산 하나로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교회에 거의 다다르자, 찬송가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시작했나 봐요!” 민준이는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다가 문득 유리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았어요. 

머리카락은 물에 잔뜩 젖었고, 양복바지는 찢어져 있고, 신발은 

진흙투성이였죠. 민준이는 현관에서 주저하다가 계단을 도로 

내려와 말했어요.

“저…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괜찮단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저는 너무 젖은 데다가 더러운걸요!”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바라보시고 울타리에 걸려 있는 

우량계(비가 내린 양을 재는 기구)를 쳐다보셨어요.

“민준아, 비의 양을 재는 

방법은 간단하단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합당한지 잴 수 있겠니?”

민준이는 눈을 깜빡이며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어요.

“진흙투성이 신발에, 무릎은 

긁히고, 머리도 엉망이고, 

그래서 너 자신을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잘 판단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단다. 그분은 너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그분의 

방법으로 네가 얼마나 합당한지 

재어 보렴. 다 잴 수도 없을 만큼 

차고 넘칠 거야.”

민준이도 우량계를 쳐다보았어요.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눈금이 올라가고 있었죠. 민준이는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때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따뜻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구주를 

사랑하는지, 또한 구주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생각해 보았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함께 교회 

건물로 들어갔어요.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 주에 산다.

계속 노력하십시오

“복음의 참 좋은 점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늘 

성공하지는 못한다 해도 말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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